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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0. 9.(월) 12:00 (2023. 10. 10.(화) 조간)

고용노동부, 추석 명절 체불청산 총력대응, 
1,062억 원 신속청산, 739억 원 지원

- 집중지도기간 운영(4주간), 체불청산기동반 가동(196회)으로 44억 원 현장 해결
- 집중지도기간 중 고의․상습체불 사업주 2명 구속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 4.부터 4주간의(9. 4. ~ 9. 27.)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임금 1,062억 원(17,923명)을 청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추석 명절과 비교해 549억 원, 2배 이상(107.0%) 증가한 수치이다.
   ▸ (‘22년 추석) 513억 원 / 9,642명 → (’23년 추석) 1,062억 원 / 17,923명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장관이 합동 담화문을 
발표(9. 25.)하고, 국토교통부와 건설현장 체불 기획감독을 실시(9. 21.)하는 
등 관련 부처가 체불청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였다.
  
   우선, 체불청산기동반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건설현장 등에서 임금체불 
소식을 접한 기동반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하였고, 
그 결과 44억 원의 체불임금이 바로 현장에서 청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체불청산기동반 활동 사례

❶ 경남 고성에 있는 조선업체로부터 전기선로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던 

하청업체가 공정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인력을 채용하여 노무비 급증을 

감당하지 못해 ’23.8월 임금 12.3억 원을 체불하게 되자, 통영지청의 체불

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9.26.)하여 원청과 체불사업주 등을 면담하고 

청산지도한 결과, 원․하청의 협력(원청에서 기성금 9억 원 추가 지급)을 이끌어 

내고 당일 피해근로자 220명의 체불임금 12.3억 원이 전액 지급되었다.

❷ 창원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시공하는 하청업체가 경영난으로 

현장근로자 100여명의 ’23.5월~8월분 임금 10.8억 원을 체불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창원지청의 체불청산기동반이 현장에 출동(9.14., 9.20.)하여 

원청을 면담하고 기성금 조기 집행과 노무비 직접 지급을 지도한 결과, 

9.25. 원청이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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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지도기간 중에 체불 사업주 2명을 구속 수사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최근 집중지도기간 중에 체불 사업주를 2명이나 구속한 전례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지난 9. 18, 전국 9개 공사현장에서 상습적으로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천여만을 체불한 개인 전기사업자를 구속한 데 이어, 9. 20.에는 
300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하였다.
  체포영장 집행은 38건으로 지난 집중지도기간에 비해 1.5배(52.0%), 
통신영장* 집행은 39건으로 2.5배(143.8%) 증가하였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관할 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등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 

   이미 체불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지원(739억 원, 13,601명)도 이루어졌다.
  처리기간을 한시적(9. 4. ~ 10. 6.)으로 단축(14일 → 7일)하여 추석 전에 
698억 원(13,005명)의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했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연 1.5% → 1.0%)하여 256명에게 20억 원을 지원
하였다. 또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340명의 피해근로자에게 
21억 원이 지원되었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민의 평온한 삶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직접적
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범죄”라며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에 맞게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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